
확실한 목표의식으로 사명 다하길 …

봄내음 물씬 풍기는 5월!

화학저널의 창간 1 0주년을 마음깊이 축하합니다.

잠들었던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화려한 여름을 준비하듯 국내 유일의 화학관련 전문지인 화학저널

도 신음하고 있는 국내 산업이 화려한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

고 격려하는 바입니다.

작금의 한국경제는 산업의 중복투자로 국가경제 손실은 물론 국제경쟁력 약화

로 수출부진, 내수침체 등 총체적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.

어차피 우리 경제는 과감한 개혁과 변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질

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.

특히,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한 화학산업은 기초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

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사양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.

이런 점에서 1 0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국내 화학산업과 동

고동락을 함께해온 화학저널의 역할이 크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.

과거에도 그래왔듯 화학저널이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석유화학기업과 수요기업들이 상호보완적

으로 공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.

다시 한번 화학저널의 창간 1 0주년을 맞이하여 박종우 원장님을 비롯 화학저널에 몸담고 있는 기자

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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